
[1]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을 그리스도처럼 맞아들일 것이다.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

(장차) “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는 나를 맞아주었다”라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

문이다. [2]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합당한 공경을 드러낼 것이며 특히 신앙의 가

족들과 순례자들에게 그러할 것이다.

[3] 그러므로 손님이 (온 것이) 보고되면 장상이나 형제들은 온갖 사랑의 친절로써 

그를 맞이할 것이며, [4] 우선 함께 기도를 바치고 평화의 (입맞춤을) 나눌 것이다. 

[5] (그러나) 악마의 속임수 때문에 기도를 바치기 전에는 이 평화의 입맞춤을 하

지 말 것이다. 

[6] 이러한 인사로써 오고 가는 모든 손님들에게 온갖 겸손을 드러낼 것이니, [7] 

머리를 숙이거나 온몸을 땅에 엎드림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서 흠숭 받으

시고 영접 받으시게 할 것이다.

[8] 영접한 손님들을 인도하여 기도를 바치게 하고, 그 후에 장상이나 혹은 장상

에게 명을 받은 사람이 그들과 마주 앉을 것이다. [9] 손님에게 감화를 주기 위해 

그의 앞에서 하느님의 법을 읽어준 후에 온갖 친절을 드러낼 것이다. [10] 깨뜨릴 

수 없는 중대한 금식의 날이 아니거든 장상은 손님 때문에 금식을 해제할 것이지

만, [11] 형제들은 금식의 관례를 따를 것이다. [12] 아빠스는 손님들에게 손씻을 

물을 드리고 [13] 아빠스와 모든 회원들이 같이 손님들의 발을 씻어줄 것이며, 

[14] 다 씻어주고 나서 “당신 성전 가운데서 하느님이여, 우리는 당신 자비를 받

았나이다” 하는 이 계응송을 외울 것이다.

[15] 가난한 사람들과 순례자들을 맞아들임에 있어 각별한 주의를 세심히 기울일 

것이니,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더욱 영접되시기 때문이다. 한편 부자들은 

그들의 위세 자체가 그들에게 존경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.

[16] 아빠스와 손님들을 위한 주방은 따로 마련하여, 수도원에서는 늘 있게 마련

인 일정치 않은 시간에 찾아오는 손님들로 말미암아 형제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

게 할 것이다. [17] 이 주방에는 일 년 (임기로) 그 직책을 잘 완수할 두 명의 형

제들이 들어갈 것이다. [18] 그들이 아무 불평 없이 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

한 만큼 보조원들을 줄 것이며, 일이 적을 때에는 명령받은 일터로 나갈 것이다. 

[19] 이런 일어서뿐 아니라 수도원의 (다른) 모든 일에서도 이 점을 고려할 것이



니, [20]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원들을 주었다가 다시 일거리가 없게 되거든 명을 

받은 일에 순명하게 할 것이다.

[21] 손님들의 방은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형제가 맡아보게 하고 [22] 

그곳에는 침대를 충분히 마련해 둘 것이다. 하느님의 집은 지혜로운 사람들에 의

해 지혜롭게 관리되도록 할 것이다.

[23] 명령받지 않은 사람은 손님들을 영접하거나 대화를 하지도 말 것이다. [24] 

만일 (손님과) 마주치거나 보게 되면,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겸손되이 인사하고 

강복을 청한 다음 자기는 손님과 더불어 이야기할 수 없음을 말하고 지나갈 것이

다.


